마1922(2) Note

◆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썬다 싱)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때, 이 세상 것으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옛 종교들을 섭렵했지만 그것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알지는 못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했다. 

그러나 그분을 알게 되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의 상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른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물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만족한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보여 주셨다. 
나는 이 나라에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증거하러 왔다. 
이미 전도는 충분히 되어 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나는 16년 전에 매우 불행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나는 내가 믿는 힌두교가 유일한 참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성경책을 태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성경책을 태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태운 후에 한층 더 불안했고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철길에 누워 자살하려 했다. 

그러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다. 만일 신이 있다면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만일 가르쳐주지 않으면 새벽 5시에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누구도 나에게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 속에 어떤 영광스러운 얼굴이 있었다.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음성을 들었다:
"언제까지 나를 박해하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는 마음속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느꼈다.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팔레스타인에서 죽으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꼈다. 
힌두어나 영어로는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생명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분은 1-2분 동안에 그친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나에게 그 생명을 주어오셨다.
만일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전에는 무엇을 위해서인지도 모른 채 기도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계시해주신 후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지 안다.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

